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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infection control education on new infectious diseases 

by confirming the level of knowledge, training status, stress, and need for training on new infectious 

diseases for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This data collection period was a total of 39 

days from August 10 to September 18, 2022, and a total of 105 copies were collected. The analysis of 

this study used the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119 paramedics, the gender 

of the EMT was 54 men (51.4%) and 51 women (48.6%), with more men than women, with 47 people 

in their 20s (44.8%) and those in their 30s or older. There were 58 people (55.2%), most of whom were 

in their 30s or older. The highest total work experience was 3 to 5 years (37 people (35.2%)). In the 

pandemic situation, an attempt was made to check the education status of 119 paramedics on COVID-19 

and the need for education on new infectious diseas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tatus of education 

on COVID-19 was insufficient. The demand for education on new infectious diseases was found to be 

high. Among 119 emergency responders who are frequently exposed to new infectious disea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i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tress, including theoretical training, is 

needed. A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program on new infectious diseases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hould be developed as a subject for college students before becoming 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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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에 대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식 정도와 교육 현황, 스트레스, 

교육의 필요도를 확인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도 0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39일간이었고 총 105부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19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성별은 남자가 

54명(51.4%), 여자 51명(48.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대가 47명(44.8%), 30대 이상이 

58명(55.2%)으로 30대 이상이 많았다. 총근무경력은 3년 이상 5년 이하가 37명(35.2%)으로 가장 높았다.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의 COVID-19에 대한 교육 현황, 스트레스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COVID-19에 대한 교육 현황은 충분하지 못하였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감염병에 자주 노출되는 119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에게 이론 

교육을 포함하여 개인보호장비 이론 및 실기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전인 대학생들의 

교과목에 신종감염병과 개인보호장비 이론 및 실기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제어: 119구급대원, 1급 응급구조사, 스트레스, 신종 감염병, 감염병 교육, 교육 필요도

I. Introduction

COVID-19 대유행은 사회에 격변을 일으켰고 이 기간에 

상당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방 구급대원은 특

히 팬데믹과 같이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훨씬 더 

자주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됩니다. 신종 감염병이란 새롭게 

등장하여 사람들을 위협하는 감염병으로 최근 20년간 감염

률이 증가한 질병을 의미하며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도 감염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질병을 말한다[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인 SARS(SARS coronavirus, 

SARS-CoV),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Middle 

East Respiratiory Syndrome)등 신종 감염병을 겪었고

[2], COVID-19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켰

다. COVID-19의 원인 병원체는 SARS-Cov-2인 외피

(envelop)을 갖고있는 RNA 바이러스로 감염경로는 비말

에 의한 사람 간 전파가 기본이고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눈이나 코 등 점막에 노출되었을 때, 표면에 떨어진 감염

된 사람의 비말을 손으로 만진 후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져 

표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1].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등장한 COVID-19는 

가벼운 감기와 같은 증상에서 시작하여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감염을 일으켰으며,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COVID-19를 2020년 

3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Pandemic’을 

선언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미쳤다[3]. 2022년 

10월 6일까지 전세계에서 신종 감염병인 COVID-19에 감

염된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73,882,161명으로 한국에서는 

총 24,911,497명이 감염되었다[1]. 

이러한 신종 감염병이나 각종 사고 등 응급의료 최전선

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는 1995년도 처음 응급구

조학과가 생긴 이래로 전국적으로 매년 약 2000명 정도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소방 관련 기관, 의료

기관, 응급환자 이송 업체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 배출된 

1급 응급구조사 중에서는 특히 소방 관련 기관에서 119구

급대 응급구조사의 약 54%가 근무하고 있다[4]. 

응급구조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119구

급대원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환

자의 감염병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직업 특성상 

생체 분비물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신상렬 등의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원

들이 구급활동 중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경우는 3.9%, ‘모

르겠다’라는 응답은 18.6%가 나타났으며, 환자에게 감염

성 질환에 대한 문진을 한 경우는 49.4%, 문진을 하지 않

은 경우는 42.5%, 구급대원이 감염질환 노출되어 개인적

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는 20.2%밖에 되지 

않았다[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도 6월까지 119 구

조 · 구급대원의 감염병 진단 검사 여부 조사 결과 조사대

상이라고 통보받은 대원은 160,866명인데 이 중 실제 

PCR 검사를 받은 대원은 2,701명에 불과하였으며 119구

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에 따라 약 1.7%만이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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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감염병 여부를 알 수 없는 업무적 특정을 지닌 

119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신종 감염병 및 다양한 감염병 

감염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더 쉽게 감염병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119구급대원의 근

무환경의 유해인자 중에서 감염질환에 굉장히 많이 노출

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고 이러한 감염병 노출은 119구급

대원의 병원 전 응급상황에서 해로운 수준이라고 시사되

었다. 더욱이, 1급 응급구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와 같은 신종 감염병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실습 등이 부족

한 것을 보고하였다[7]. 

이처럼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감염병 교육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1급 

응급구조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

대원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

염병에 대한 지식 정도와 교육 현황, 스트레스 및 교육의 

필요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이용하여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들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염관리에 대한 교

육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Subjects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119 구급

대원으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참여의 자율성과 수집된 자료는 연

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에 동

의하고 서면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조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수의 결정은 G 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two tail, effect size d 0.5, ⍺

-err 0.05, power 0.8을 적용한 결과 105명이었다. 탈락

률을 고려하여 119구급대원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후 회수하여, 이중 불성실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설문 

10부를 제외한 105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자료수집 기

간은 2022년도 0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39일간이

었다.

2. Research tools

2.1 General characteristics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근무경력 (3년 미만, 

3-5년, 5년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2.2 Exposure and Knowledge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COVID-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노출 및 인지 

문항은 COVID-19 노출 경험, COVID-19 환자 접촉 전 

감염환자 확인 여부, COVID-19 접촉 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장비인지로 구성하였다. 박정희 등[7]의 선행연구

에서의 사용한 문항을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들의 직업

적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고, Cronbach's alpha는 0.74이

었다.

2.3 Current Status of Educ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신종 감염병의 교육 현황은 COVID-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 경험, 감염관리 교육의 방

법, 감염관리 교육 횟수,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교육 여부

와 횟수로 구성하였다.

2.4 Necessity of Educ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2문항으로, 현 감염

관리 교육에 대한 만족도, 감염관리 교육 필요도로 구성하

였다.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클

수록 만족도와 필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Statistical analysis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에 따른 신종 감염병 노출 및 인지정도, 지식정도와 감염

병 교육 현황 및 교육의 필요도, 신종 감염병 감염 교육 관

련 스트레스 정도는 카이( )검증, t 검증, 일원분산 분석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분석은 Tukey HSD를 이용

하였다.

4. Ethnical Consideration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

의 자발성,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정보 기

밀 보장에 대해 직접 알렸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고자 자발

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들로부터 정보동의서를 얻었습니다.



204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III.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표 1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남자가 54명(51.4%), 

여자 51명(48.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나이는 

20대가 47명(44.8%), 30대 이상이 58명(55.2%)으로 30대 

이상이 많았다. 근무경력은 3년 이상 5년 이하가 37명

(35.2%)으로 가장 높았다.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54(51.4)

Female 51(48.6)

Age(year)
20-29 47(44.8)

≥30 58(55.2)

Total Career

(year)

>3 36(34.3)

≤3 ~ <5 37(35.2)

≥5 32(3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05) 

2. COVID-19 Exposure and Awarenes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표 2에서는 연구대상자 105명 중 COVID-19 노출 경험이 

있는 대상자 수는 95명이었다. COVID-19 노출 경험은 성

별, 나이, 근무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Variables
Exposure

 p
Yes No

Gender
Male 51 (94.4) 3 (5.6)

2.032 .154
Female 44 (86.3) 7 (13.7)

Age

(year)

20-29 42 (89.4) 5 (10.6)
0.123 .726

≥30 53 (91.4) 5 (8.6)

Total 

Career

(year)

>3 32 (88.9) 4 (11.1)

0.574 .750≤3 ~ <5 33 (89.2) 4 (10.8)

≥5 30 (93.8) 2 (6.3)

Table 2. Experienced exposure to COVID-19 (N=105) 

표 3에서는 연구대상자 105명 중 환자접촉 전 감염상태

를 확인하는 대상자 수는 102명이었다. 환자접촉 전 감염

상태 확인 여부는 성별, 나이, 근무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Variables
Check infection status

 p
Yes No

Gender
Male 53 (98.1) 1 (1.9)

0.405 .525
Female 49 (96.1) 2 (3.9)

Age

(year)

20-29 45 (95.7) 2 (4.3)
0.599 .439

≥30 57 (98.3) 1 (1.7)

Total 

Career

(year)

>3 34 (94.4) 2 (5.6)

1.889 .389≤3 ~ <5 36 (97.3) 1 (2.7)

≥5 32 (100.0) 0 (0.0)

Table 3. Checking infection status before contact 

with COVID-19 patient (N=105) 

표 4에서는 연구대상자 105명 중 COVID-19 환자접촉 

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

상자 수는 79명이었다. COVID-19 환자접촉 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알고 있는 여부는 성별과 나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정답률은 여자와 20-29세 사이에서 높았다.

Variabl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p

Right Wrong

Gender
Male 34 (63.0) 20 (37.0)

8.992 .003**
Female 45 (88.2) 6 (11.8)

Age

(year)

20-29 40 (85.1) 7 (14.9)
4.448 .035*

≥30 39 (67.2) 19 (32.8)

Total 

Career

(year)

>3 28 (77.8) 8 (22.2)

1.044 .593≤3 ~ <5 29 (78.4) 8 (21.6)

≥5 22 (68.8) 10 (31.3)

*:p<0.05, **p<0.01

Table 4. Knowledg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wear when in contact with COVID-19 patients 

(N=105) 

3. Status of Educ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표 5에서는 연구대상자 중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염관

리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 수는 73명이었다. 신종 감염

병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 경험은 성별과 나이에서 통계적

으로 차이는 없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 

경험은 근무경력이 3년 미만에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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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ducational Experience

 p
Yes No

Gender
Male 40 (74.1) 14 (25.9)

1.086 .297
Female 33 (64.7) 18 (35.3)

Age

(year)

20-29 30 (63.8) 17 (36.2)
1.302 .254

≥30 43 (74.1) 15 (25.9)

Total 

Career

(year)

>3a 19 (52.8) 17 (47.2)

8.303

.016*

(a>b, 

a>c, 

b>c)

≤3 ~ <5b 27 (73.0) 10 (27.0)

≥5c 27 (84.4) 5 (15.6)

*:p<0.05

Table 5. Educational Experience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표 6은 연구대상자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 현황을 

보여준다. 신종 감염병 교육 방법은 온라인 강의가 58.9%

로 가장 많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 빈도는 1년에 1

회인 경우가 69.9%로 나타났다. 교육 중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93.2%이었고, 개인보호장

비 교육을 이론으로만 받은 경우가 66.2%였다.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교육 빈도는 1년에 1회씩 받은 경우가 73.5%

이었다.

Variables Sub-Items n(%)

Educational 

Methods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On-line Lecture 43(58.9)

Off-line Lecture 13(17.8)

On-line + Off-line Lecture 17(23.3)

Educational 

Frequency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Once per year 51(69.9)

Two times per year 13(17.8)

Over 3 times per year 9(12.3)

Educational 

Experience for PPE 

Yes 68(93.2)

No 5(6.8)

Educational 

Methods for PPE 

Theoretical 45(66.2)

Theoretical + Practice 23(33.8)

Educational 

Frequency for PPE 

Once per year 50(73.5)

Two times per year 13(19.1)

Over 3 times per year 5(7.4)

Table 6. Status of Educ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4. The necessity of educ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표 7에서는 모든 연구대상자의 현재 행해지고 있는 신

종 감염병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 만족도는 3.20±1.06이었

다. 남성이 3.50±1.08로 여성 2.88±0.95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30세 이상에서 3.41±1.04로 20대의 2.94±1.03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Variables M±SD t / F p

Gender
Male 3.50±1.08

3.107 .002**
Female 2.88±0.95

Age

(year)

20-29 2.94±1.03
-2.346 .021*

≥30 3.41±1.04

Total 

Career

(year)

>3 2.86±0.96

2.929 .058≤3 ~ <5 3.35±1.14

≥5 3.41±1.01

Total 3.20±1.06

*:p<0.05, **:p<0.01

Table 7. Satisfaction with Educ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표 8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 필

요도는 4.03±0.70이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요구도

는 성별, 나이, 총근무경력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Variables M±SD t / F p

Gender
Male 3.98±0.74

-0.708 .481
Female 4.08±0.66

Age

(year)

20-29 4.06±0.76
0.463 .644

≥30 4.00±0.65

Total 

Career

(year)

>3 3.97±0.81

0.763 .469≤3 ~ <5 3.97±0.64

≥5 4.16±0.63

Total 4.03±0.70

Table 8. The necessity of Educ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5. The stress of educ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표 9에서는 ‘최근 1개월간 COVID-19로 인해 기존 감염

병 교육 외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적이 있었다’라는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202, p=0.002). 남성의 평균이 3.30으로 여성의 평균 

2.71보다 높았다. 또한 ‘최근 1개월간 COVID-19 환자를 

접할 때 기존 감염병 교육과 달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

로워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항목에서도 성별에 따라 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2.868, p=0.005), 남자

가 평균 3.46으로 여자의 평균 2.88보다 높았고, 근무경력

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111, 

p=0.019). Tukey HSD 검증 결과, 3년 이상 집단의 평균 

3.38과 5년 이상 집단의 평균 3.41이 3년 미만 집단의 평균 

2.78보다 더 높았다. ‘최근 1개월 동안 COVID-19 환자를 

접할 때 기존의 감염병 교육만으로 환자를 다루는 데 불편

함이 있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라 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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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게 달랐다(t=4.694, p<.001). 남성의 평균이 

3.48로 여성의 평균 2.59보다 높았다.

표 10에서는 신종 감염병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

서는 근무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

다. Tukey HSD 검증 결과, 5년 이상 집단의 평균 3.81이 

3년 미만 집단의 평균 3.25보다 더 높았다. 신종 감염병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교육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

육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침과 교육내용이 계속해서 바

뀌는 것에 대한 부담이 43.8%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과 

달리 119구급대원만의 독립적인 교육의 부재가 39%로 나

타났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 

뒤를 이었다.

Variables M±SD t / F p

Gender
Male 3.69±0.95

1.532 .128
Female 3.41±0.88

Age

(year)

20-29 3.43±0.93
1.276 .205

≥30 3.66±0.91

Total 

Career

(year)

>3a 3.25±0.91

3.490
.034*

(a<c)
≤3 ~ <5b 3.62±0.86

≥5c 3.81±0.93

Total 3.55±0.92

*:p<0.05

Table 10. Stress with Educ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V. Discussion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의 COVID-19에 대한 교육 현황, 스트레스,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

으며, COVID-19에 대한 교육 현황은 충분하지 못하였고, 

COVID-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지식은 20대가 30대 보

다 높았는데, 박대성(2022)의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8]. 박정희의 연구에서도 개인보호장비 지식뿐만 아

니라, 전반적인 신종감염병 지식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리고, 30대 40대이상으로 갈수록 지식정도가 낮

아졌다[7]. 이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 젊은 세대가 적응력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장비, 술기 등에 대해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종 감염병 교육 현황에서는 개인보호장비 교육을 받

았으나 이론과 실기 교육을 모두 받은 대상자는 낮게 나타

났다. 미국의 소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한 결과에 따르면 

올바른 개인보호장비 교육을 받은 경우 COVID-19 감염률

이 낮았다고 하였다[9]. 이처럼 올바른 개인보호장비 교육

이 있다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노출 

및 감염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신종 감

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구조사의 개인보호장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감염병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 한

층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신종 감염병 교육 필요도는 높게 나타났다. 119구급대

원의 업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맞춤형 신종 

감염병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신종 감염병 교육의 적절시

기는 신종 감염병 출현 이후 즉시가 가장 높았다. 이는 박

정희(2021)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1급 응급구조사의 보수

교육에서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나 실습 등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7]. 박정희(2018)의 연구와는 

다른 교육요구도를 보였다. COVID-19를 겪으면서 중요성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이처럼 현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보수교육을 통한 

신종 감염병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현장에서 활

동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보수교육을 통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신종 감

염병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전 권설아 등의 연구에서는, 구급활동 중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과 감염에 대한 위험이 높은 점수로 나왔다. 또

Variables M±SD t or F(p) M±SD t or F(p)
Post 

Hoc
M±SD t or F(p)

Gender
Male 3.30±1.08 3.202

(.002)

3.46±1.02 2.868

(.005)

3.48±1.04 4.694

(<.001)Female 2.71±0.78 2.88±1.05 2.59±0.90

Age

(year)

20-29 2.81±0.92 -1.905

(.060)

2.98±1.19 -1.757 

(.82)

2.83±1.07 -1.904

(.060)≥30 3.17±1.01 3.34±0.95 3.22±1.04

Total 

Career

(year)

>3 2.78±0.90
1.781

(.174)

2.78±1.17
4.111

(.019)
1<2,3

2.78±1.07
2.020

(.138)
≤3 ~ <5 3.05±1.00 3.38±0.89 3.27±0.99

≥5 3.22±1.04 3.41±1.04 3.09±1.12

Total 3.01±0.99 3.18±1.07 3.05±1.07

Table 9. Emotional Responses to Varied Training in Responding to COVID-19 Patients Over the Past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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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체 소방공무원 중 부상이나 감염질환으로 인한 정신

적, 신체적 피해는 전체의 64.6%에서 받은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11]. 판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이 더 높게 나

타날 것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교육이 아주 중요

할 것이다.

호주에서는 지난 30년간 paramedic들의 감염 문제가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었는데, 이는 환자들을 현장

에서부터 병원까지 이송하는 최선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이다 [12]. 또한 폴란드의 paramedic들은 78%가 매주 수

십 번의 감염성있는 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며, 

41.4%의 paramedic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감염성 물질

에 노출된다고 한다. 또한 현재까지 paramedic을 하면서 

39% 정도 환자에게 사용된 바늘에 노출되었으며, 82% 의 

paramedic들은 HIV나 HBV와 같은 표준주의 감염에 대한 

위험을 경험하였다고 하며 특히 감염성 있는 환자를 대할 

때 감염전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였다[13]. 영국에

서 근무하고 있는 Paramedic 중 20% 이상이 매년 HBV, 

HCV, HIV 등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다고 보고되었다 [14]. 

한국에서는 소방관,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COVID-19 대응 지침’이 있으나 응급구조사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아주 드물고 실습적인 교육 부분은 현저히 

부족하다[15]. 실무를 접하기 전 응급구조학과의 교육과정

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의 보수교육에서

도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감염관리 교육은 충분하지 않으

며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16]. 특히 이론 교

육만 중요시하고 실제로 신종 감염병 노출에 대해 대비하

는 실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무에서 이론과 실습의 부족으로 인한 감염병 환자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질환에 쉽게 노출되게 되

는데 만약 응급의료종사자가 신종 감염병 등에 걸리게 되

면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고 환자는 

물론 응급의료종사자 본인,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응급 의료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한다

[17]. 따라서 충분하지 않은 감염병에 대한 교육은 응급의

료종사자들과 환자들의 의학적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방학교 또는 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Poland의 parameidc 중 41%의 연구 참여자가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는 연구가 있다[13]. 

또한 영국의 COVID-19를 경험한 구급대원들을 대상으

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서, COVID-19의 영향은 앞

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이론

적이나 실무적인 학습이 부족하다면 현재의 Pandemic 상

황과 미래의 새로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더 많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 구급대원

들의 안녕과 임상적인 의사결정 및 적절한 코로나19로 인

한 고충 착용에 대한 교육이 향후 Pandemic을 복구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18]. Aljahany 등

의 연구에서는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COVID-19에 대한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은 특정 술기의 수행뿐만 

아니라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 자신감이 향상되며 특히 현

장 시뮬레이션은 COVID-19 Pandemic 및 기타 감염 발

생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신종 감염병 환

자 처치 준비 상태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

었다[19]. 응급구조사들에게 신종 감염병에 대한 학습과 

시뮬레이션 교육 실습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2차 

Pandemic과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의한 

Pandemic 또는 기타 위기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

록 혼합 학습 교육이 필요하다.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신종 감염질환이 의료 종사자

들 중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이 감염질환에 아주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20]. 따라서 감염병 관리는 

의료 관련 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감염관리를 인지하고 올바른 코로나19로 

인한 고충 착용과 감염예방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종 감염병은 기존의 감염병에 비해 지식

과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

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들은 성별 

및 나이, 근무경력과 상관없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높은 교

육 요구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COVID-19 같은 신종 감염

병에 대하여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

는지 제대로 된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현저하

게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V. Conclusion

신종 감염병에 무수히 노출되는 119구급대원 중 응급구

조사가 많은 데 비해 신종 감염병에 관련된 지식적인 교육

을 포함하여 개인보호장비 이론 및 실기 교육 등이 상대적

으로 부족하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가 되기 전

인 대학생들의 교과목에 신종 감염병과 개인보호장비 이

론 및 실기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들이 응급구조사

가 되어 신종 감염병 환자를 대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사

료된다. 또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을 위하여 

보수교육 등에서도 신종 감염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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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가하여 

신종 감염병 환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대할 수 있고 나아가 

응급구조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

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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